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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입당성가  29번  주 예수 따르기로  

예물준비성가 340번  봉 헌  

영성체성가  
156번 

498번 

 한 말씀만 하소서  

 예수여 기리리다  

파견성가 34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복사 

Yule Bae • Bona Lee • Julie Kim 

8시 미사 Annabelle Na • Stella Park • Ruby Evans  

9시 30분 미사  Ethan Lee • Jaycee Choi • Lucas  Lee 

11시 미사  Edwin Shin • Alice Choe • Vincent Ro 

12시 30분 미사 Monica Kim • Ted Park • Peter Pecoraro 

5시 미사  • •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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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오늘은 연중 제5주일이며 2월의 첫째 주일입니

다. 지난 2일 설날을 지내며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의 새해 첫날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젠 음력으

로 하든 양력으로 하든 새해 맞습니다. 2022년 새

해에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매일 성찰하고 기도하는 생활이 되길 기

도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언제나 코비드를 두려워하

거나 이 상황을 원망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이에 맞는 건강한 삶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일상의 용기와 희망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구

원의 전교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는 현재의 삶을 성찰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새롭게 삶을 설계해야 한다는 말입니

다. 단순히 팬데믹 전의 삶을 그리워하기보다, 또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비관하기보다 현재를 바

탕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

입니다.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한 사람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홀

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확인합니다.  

 

  하느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브를 창조하

신 이유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

자를 만들어 주겠다.”(창세기 2: 12) 이렇게 우리 

삶의 중심은 부부로 시작하는 공동체이며, 이들

이 함께 더불어 사는 이웃과 사회입니다. 우리는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

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존재적 의미

를 하느님 안에서 확인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

려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믿으

며 그 말씀대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행복

을 찾는 이들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의 가슴 깊이 새기는 

작업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

리가 모여 기도할 때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

니다. 그리고 우리의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고 지

혜가 되십니다.  

 

  이 믿음은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즉 기도는 개

인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기도할 때 

그 힘이 열 배 스무 배가 되고 백 배가 된다고 예

수님은 알려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으십니다. 당신의 말

씀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싹을 틔우고 큰 나무로 자라나듯이 성장

하게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오늘의 복음(루카 5: 1-11)은 하느님의 아드님이

신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엄청난 권위와 힘이 있

는지 잘 알려줍니다. 이러한 힘으로 당신 혼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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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구원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의 은총을 받기 위해 몰

려드는 많은 군중을 피해 시몬의 배에 오르신 예

수님은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

기를 잡아라.”(5: 4)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시

몬은 밤새도록 애썼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사

정을 설명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그렇게 하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

를 잡습니다.  

 

  여기서 시몬 베드로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

람입니다.”(5: 8) 고기를 많이 잡은 사실에 기뻐하

기 보다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에 겸손과 두려움

이 함께 몰려와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또 함께 있던 제베대오

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

니다. “두려워 하지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5: 10) 이 말씀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가 바라는 삶의 구원이 매우 이기적일 때

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그 행복을 위한 삶의 모습이 반인륜적일 때가 많

다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만 다같이 행복하기 보다 

이웃을 이용하여 내 욕심을 채우려는 경우가 많

습니다. 이웃에게 인정 받기를 바라면서 남은 인

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많이 갖기 위

해 남을 속이거나 해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저어 나가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깊은 

곳”은 위험하고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경쟁이 

없는 곳입니다. 새로운 곳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이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길입니다. 교회의 

길입니다.  

 

  이를 현대적 경제이론으로 말하면 ‘Blue Ocean 

Strategy”입니다. 예수님은 이천 년 전에 이미 말

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길을 박해의 죽

음을 무릅쓰고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

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공동체가 깊은 곳으로 저어 나

갈 때입니다. 과거의 영광으로 현재에 안주하기 

보다 더 깊은 데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각 

개인과 가정의 삶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가족 관

계가 필요합니다.  

 

  누구 한 사람이 가족을 책임지는 시대는 지났

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그 책임을 조금씩 분담해

야 합니다. 엄마의 무한한 희생적 사랑이나 아빠

의 버티기 힘든 무게를 어깨에 홀로 지고 가던 

사랑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사랑도 나누는 

시대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

이기 때문입니다.  

 

  가족 사랑의 책임은 단순히 빵이나 사회적 성

공 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의 말씀으

로 서로 도우며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웃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것이 바로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본 공

동체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하느님은 당신의 말씀을 전

할 사람을 찾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리오?” 이

에 이사야 예언자가 아룁니다. “제가 있지 않습

니까? 저를 보내십시오.”(이사야 6: 8)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저어 나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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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제5주일  

첫째 주일 (2월) 

 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                                   공동체 소식                                        

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 

 

 사랑이신 아버지 하느님,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아버지 하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비옵니다. 

 

 은총의 복음이 동방의 끝,  

 한반도까지 미치어  

 수많은 신앙 선조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목숨 바쳐 믿으며, 

 복음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의 굳은 절개와 신앙을 보시어  

 그 후손들인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국을 떠나 이국 만리에서도 

 순교 조상의 믿음이 이민 생활의 힘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살아온 지  

 어언 반 백 년의 희년을 바라보며 비오니, 

 다음 50년을 준비함에 있어 

 자비와 사랑의 성령으로 

 우리 성 바오로 정하상 본당 식구들을 보호하시어 

 현 팬데믹의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주시고 

 내일의 희망을 주소서. 

 

 또한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라 하신  

 아버지의 뜻에 맞갖은 하느님의 공동체로  

 지속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구세주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모님의 배필,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바오로 정하상,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복자 성인 성녀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신년하례식  

유아세례 

성경통독 후기 모집  

신•구약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의 후기를 모집합

니다. 후기는 Letter용지 1매 분량으로 작성하시

기 바랍니다. 

연락처 : 심신교육분과 (917) 843-7676 

접수방법 : 이메일, 사목회 안내데스크 

       11 a.m. 미사 후에는 사무실에 제출 

이메일 주소: stpauledugroup@gmail.com  

동절기 창문관리  

 

경로의 날 행사  

일시 : 2월 8일(화)  10 a.m.  

이번달 경로의 날에는 머리방은 없습니다.  

코비드 백신을 접종하신 신자분으로 본당의 

어르신, 요셉회 회원, 안나회 회원만 행사 참

여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성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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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알 림 

학교  

여름캠프 

혼인교리 

성경 읽기표  

성경 읽기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경 읽기표가 

필요하신 신자분은 성당 입구나 사무실 또는 사목

회 안내데스크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개학 연기  

한국학교 방학 연장  

개학 : 2월 26일(토)  

아직도 COVID19 변종인 오미크론의 위험이  

남아 있고 특히 어린이들의 감염 확산이 우려되

고 있어 추가로 방학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

니다.  

줌 혼인교리 강좌 안내  

일시 : 2월 26일(토)  11 a.m.  

접수 : 성당 사무실  

접수 마감 : 수강날짜 일주일 전  

2월달 혼인교리는 줌(Zoon)교리입니다.  

2022년 여름캠프 등록  

2022년 여름캠프가 7주간 있습니다. 조기등록은 

3월부터 받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이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날짜 : 6월 28일(화) - 8월 12일 (금) 7주간  

조기등록 시작 : 3월 6일(일) 

문의 : Rebeca Kim (Camp Director) 

이메일 : stpaulcamp@gmail.com  

본당 사목 협조를 위하여 오신 최은영  

우니따스 수녀님께서 지난 1월  

30일(일) 고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최은영 우니따스 수녀님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지 모음  

알 림 

코비드19 검사  

제대초 봉헌자 명단  

성탄 제대꽃 봉헌자 추가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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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조배 안내  

성체조배 시간동안 봉사자가 없습니다.  

조배자는 아래의 규칙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 시간은 주중에는 9 a.m.—4 p.m.까지,  

토요일은 하루 종일 입니다.     

 성당에 들어 오실 때 손세정제로 손 소독후 

입장하며, 설치되어 있는 발열체크 기계에 꼭 

열을 체크하신 후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100℉ 이상인 분을 스스로 입장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 후 비치된 출입 확인서에 성함, 전화번

호, 측정된 온도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되도록이면 감실쪽의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

랍니다.   

미사 시간  |  Mass                         

단체회의 및 모임  

알 림 알 림 

사물놀이 개강 

교우분들께 꽹가리, 장구, 북, 징을 3월부터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3월 7일(월)  8 p.m.  

장소 : 본당 친교실  

문의 : 서병권 안토니오 (917) 577-2880 

구역분과 회의 연기  

 

사물놀이 

안나회 월례회  

2월 8일(화)  10 a.m.  

장소 : 성전 

성소후원회 새임원  

2022년 성소후원회 새임원입니다.  

회장  추영철 미카엘 부회장  정희애 마리아 고레띠 

총무  신성식 요셉  봉사부장  김성자 요안나  

안나회 만두 만들기 

일시 : 2월 9일(수) - 2월 11일(금)   

안나회에서 만두를 만듭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요셉회 월례회  

2월 8일(화)  10 a.m. 미사  

11 a.m.부터 요셉회 월례회를 시작합니다.  

점심 식사는 12 p.m. 부터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성제회 월례회  

2월 13일(일)   9:30 a.m.   

장소 : 제1교육관 지하  

로사리오회 월례회  

2월 13일(일)   11 a.m. 미사 후    

장소 : 친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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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후 방역 봉사  

미사 후 방역을 위한 청소(Sanitizing seat)와 

정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신자분은 미사 후  

봉사자와 같이 남아 방역 청소 및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정성  

        공동체 소식                                             미사 봉헌                                  2022년 2월 6일 

생활상담소 상담 

2월 13일(둘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강석구, 장택규, 최창영, 신정숙  

 

  

  

 

  

온라인 헌금  

  

  

  

  

생활 상담소  

알 림 

발열 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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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봉헌은 7일 전에 해주시고,  

미사 봉헌 작성시 전화번호를  

잊지 말고 기재해주세요. 

 주일 11 a.m. 미사 봉헌은 교중미사인  

관계로 미사 봉헌이 되지않습니다.  

미사봉헌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사 봉헌                                                                                               2022년 2월 6일 







Baptism  

  
 

 

  For Pope Francis, the successor of St. Peter 

the fisherman of Galilee, for his health, safety 

and intentions,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more messengers to be sent to call people 

to worship and love the thrice-holy God,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all who work on oceans, lakes, and rivers to 

harvest God’s bounty,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e souls of our dear departed. Let us pray 

to the Lord.  ◎ 

       Announcements                                                                                                                                                      February 6, 2022 

1st Sunday in February                                                                                           Announcements 

In order to keep our church members healthy, we 

would like your help. We are asking for members of 

the congregation to help with the disinfection of the 

church after the mass you attended is over. Supplies 

will b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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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ting The Homebound 

COVID-19 Test  

Sunday School Winter Break Extended 

Korean School Winter Break Extended 

Infant Baptism  

Summer Camp 

Korean School 

Summer Camp 2022  

Collection of Old Palms 

Bible Reading Booklet 
Bible reading booklet is ready to pick up. If you 
need a bible reading booklet, please pick it up at 
the entrance of the church office or at the pastoral 
information desk.  

Sunday School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Fifth Sunday in Ordinary Time                                                                                            February 6, 2022 (Year C) No. 2566 

Responsorial  

Psalm 
In the sight of the angels I will sing your praises, Lord.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Prophet Isaiah                           
   Isaiah 6:1-2a, 3-8 (75C) 

Second Reading  

    

Communion Antiphon 

   

Psalm 138:1-2, 2-3, 4-5, 7-8 

What Do Isaiah, Paul, Peter And YOU Have In Common? 

< Fifth Sunday in Ordinary Time > 

By Fr. Joseph Veneroso, M.M.  

   You are all called by God! And you all feel unworthy. But guess what? God doesn’t call you be-
cause you are worthy. God doesn’t call you because you are holy. God calls you because God created 
you and God loves you. Consider Isaiah. He states matter-of-factly that in the year King Uzziah died, 
Isaiah saw the Lord! Naturally Isaiah was terrified. Why? Because no one can see God and live. 
Worse, Isaiah had unclean lips and came from a people of unclean lips. But then an angel picked up a 
glowing charcoal from the incense burner and “purified” Isaiah’s lips so he could proclaim the word 
of God. St. Paul also felt unworthy to be an apostle. After all, until the Risen Christ appeared to him, 
Paul was arresting Christians. He admitted being the least worthy to be an apostle, but says,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St. Peter, too, had been fishing hard all night and caught nothing. Then, 
at Jesus command, Peter lowers his nets and catches so many fish his boat was sinking. His response? 
“Depart from me Lord, for I am a sinful man.” 
 
   Our sinfulness does not scare God away. If anything, God is drawn to us like a doctor to a patient in 
need of medical attention. God wants us to use our experiences, even the bad ones, to teach other peo-
ple about God’s mercy. As Mother Teresa was fond of saying, “You are not called to do great things, 
but rather to do small things with great love.” A smile, a kind word, a small courtesy might be just the 
blessing people need today to be reminded God still loves them and wants them to be happy. It’s only 
natural to feel unworthy that God should chose you. But that shouldn’t be an excuse for us to do noth-
ing. And by receiving the body of Christ in the Eucharist, we have the power to say with Isaiah, “Here 
I am, Lord. Send me.”  

They left everything and followed him  


